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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교육> 기사에는 데이터를 포함한 표가 많습니다. 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데이터로 보는 입시’는 지난 기사에서 나왔던 데이터들을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코너입니다. 기사를 읽다가 이해가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편집부에 알려주세요. 한걸음 더 들어간 해설로 찾아오겠습니다!_ 편집자

취재 윤소영 리포터 yoonsy@naeil.com

수학 약한 여학생, 
경쟁력 높이는 길은? 

데이터로 
보는 

입시 10

요즘은 공대에서 여학생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다. 장학·취업 

혜택이 좋은 이공계를 전공하려는 여학생이 부쩍 늘어났기 때

문이다. 특히 2022학년에 통합형 수능이 시행되고 수학을 앞세

운 자연 계열이 대입에서 유리한 것이 확인된 이후 자연 계열 

지망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수능 성적의 상위권 성비를 보면 여학생이 수학에서 매

우 고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학년 수능 수학 1등급은 

남학생 75.3%, 여학생 24.7%로 여학생은 4분의 1에 불과했다. 

또 2등급 비율도 남학생 67.4%, 여학생 32.6%로 여학생은 3분

의 1이었다. 이 같은 분포는 2023학년 수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표). 통합형 수능 이전에 자연 계열이 응시했던 수학 가

형의 성비 분포와 유사했다. 

수학은 상위권 대학 진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교과다. 근본적

으로 여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학습량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 수능에서 초고난도 킬러 문항은 없어

졌다고 하니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쌓아올리고 다양한 유형

으로 수학적 역량을 길러둬야 한다. 

주의할 점은 학력평가에서 모집단 특성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인 등급보다 높은 원점수를 목표로 공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실제 수능에서 수학 성적이 높지 않다면 정시 수학 반영 비율

이 낮은 대학·모집 단위를 택하거나 여대를 노려보는 전략도 

필요하다. 

공대 진학 여학생 급증, 
문제는 대학 졸업 후’ 기사 중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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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남초 학과 VS 여초 학과

남자가 할 수 있는 일과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의 구

분은 없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남녀 비율이 다른 

학과는 꽤 있다. 2022학년 신입생 기준으로 서울시

립대 물리학-나노반도체학과는 여자 신입생이 없

었다. 연세대 수학과·고려대 물리학과·한양대 미래

자동차공학과도 여자 신입생이 적다. 남자 신입생

이 없는 학과는 인문 계열에 많다. 서울대 고고미술

사학과·서울대 서양사학과·서울대 중어중문학과·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개발학전공·중앙대 유아교육

과는 남자 신입생이 전혀 없었다. 서울대 아시아언

어문명학부·서울대 불어교육과·연세대 아동가족학

과·한국외대 체코슬로바키아어과 등은 남자 신입생

이 적다. 통계적으로 보면 남초 학과보다 여초 학과

가 훨씬 더 많다.  

수학 잘하는 남학생, 정시 강세

통합형 수능 수학에서 남학생들이 강세를 보인 

것은 인문 계열인 상경 계열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2년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의 상경 계열 입학생 

중 남학생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고려대 서강

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의 경영학과와 

경제학과 신입생 비율을 살펴보면, 통합형 수능 이

전과 비교해 남학생이 최대 1.4배 늘어났다. 2021

년과 2022년 학과별 남학생 비율을 비교하면 연세

대 경제학과는 55%에서 63%, 고려대 경제학과는 

65%에서 72%로 높아졌다.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의 남학생 비율이 73 %이니 공대 못지않게 남학생

이 많아진 것이다. 

전통적으로 여학생 비율이 높았던 경영학과는 성

비가 역전된 것이 눈에 띈다. 연세대 경영학과는 

49%→56%, 고려대 경영학과는 50%→57%, 성균

관대 경영학과는 42%→50%, 중앙대 경영학과는 

43%→59%로 남학생 비율이 높아졌다. 다만 서강대

와 서울대는 경제학과에서 남학생 비율이 높아졌지

만 경영학과는 여학생 비율이 더 높아졌다. 

2022학년 수능 수학에서 1등급 남학생이 많아져 자

연 계열 남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상경 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등 ‘문과 침공’의 여파가 드러난 것으로 분

석된다. 

서울대 합격자 중 여학생 감소 뚜렷  

서울대 2023학년 입시 결과를 보면 최근 10년 중 여

학생 합격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지난 3월 2일 서울

대는 수시 등록자와 정시 최초 합격자 중 여학생 비

율이 35.7%라고 발표했다. 매년 40% 안팎을 유지하

던 여학생 비율이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 

입시부터 눈에 띄게 떨어졌다(표 3 ). 수학 1등급을 

받은 남학생이 6.1%로, 2.2%인 여학생보다 3배 많

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입시평가소장은 “2023학년은 서울대가 정시 인

원을 40%로 대폭 늘린 첫해다. 정시로 지원한 여학

생 중 수학에서 고득점을 받고 과탐Ⅱ를 선택한 경

우가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 2_ 통합형 수능 전후로 비교한 수학 1등급 남녀 비율 

통합형 수능 전 통합형 수능 후

2021학년
2022학년 2023학년

수학 가형 수학 나형 합계

남학생 76.0% 53.6% 61.1% 75.3% 74.0%

여학생 24.0% 46.4% 38.9% 24.7% 26.0%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표 3_ 2013~2023 서울대 남녀 수시·정시 합격자 비율 추이 

자료 서울대 입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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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_ 2023학년 수능 과학탐구 1등급 인원과 선택자 수 

과목 물리학Ⅰ 물리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화학Ⅰ 화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남녀 구분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1등급 인원 4,605 541 154 10 4,947 3,369 136 64 2,024 816 103 14 6,645 2,823 105 14

선택자 수 49,775 12,534 2,236 392 72,061 68,917 2,664 2,275 40,857 29,888 1,981 860 90,565 55,495 2,086 672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수학 1등급 여학생 급감

2023학년 수능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비 비율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과목은 수학이다. 수학에서 남학

생의 1등급 비율은 74% 여학생은 26%로 4분의 1 정

도에 불과하다. 통합형 수능 이전인 2021학년엔 수

능 수학 1등급 비율이 남학생 61.1%, 여학생 38.9%

였다. 통합형 수능 이후 남학생들이 수학에서 강세

를 보인다는 걸 알 수 있다(표 2). 전체적인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표준점수 평균으로도 남학생 102.7

점, 여학생 97.1점으로 남학생이 더 높다. 국어는 1

등급을 받은 인원이 남학생 54.7%, 여학생 45.3%로 

성비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비상교육 이치우 입시평가소장은 “통합형 수능이 실

시된 2022학년과 2023학년 정시에서 국어·영어·

탐구 과목보다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남녀를 떠나서 수학이 약한 학생은 입시에서 불리한 

구조다. 정시 비중이 높은 지역의 남학교에서는 수

학과 과학에 더욱 집중해 입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PART 2

최근 대입에서 드러난

자연 계열 여학생의 특징

통합형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이 유

리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남녀 나눌 것 없이 

자연 계열을 선택하는 인원이 크게 늘었다.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여학생들 또한 매우 많지만, 수능에

서는 남녀 차이가 드러나는 과목들이 있다. 과학탐

구 8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 인원은 남학생이 많으

며, 통합형 수능이 시행된 후 수학에서 1등급 남녀 

성비 비율이 전보다 크게 벌어졌다.

과학기술인들의 활약 덕분이다. 2016년부터 2018

년까지 정부 프라임 사업에 따라 대학은 사회 수요

를 반영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인문·예체능 계열

의 선발 인원을 줄이고 이공 계열 모집 정원을 늘

렸다. 더불어 여성 친화적 공학 교육이 이뤄지도

록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는 여성공학인재양성 사업

(WE-UP)도 비슷한 시기인 2016년부터 2019년까

지 시행됐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대한여성

과학기술인회(KWSE)·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

연합회(KOFWST)·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GISTeR)·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WiTeck) 등 현

직에서 일하는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꾸준히 노력해

온 것도 큰 몫을 차지한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

재단은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공학 분야 진학을 북

돋우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여학생 공학주간’ 을 

개최하고 있다.    

EDUCATION
#대입 

#수능

#데이터로_보는_입시

2022학년 2023학년

국어 수학 국어 수학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남 56.9% 53.2% 75.3% 67.4% 54.7% 50.4% 74.0% 64.6%

여 43.1% 46.8% 24.7% 32.6% 45.3% 49.6% 26.0% 35.4%

표_ 2022~2023학년 수능 1~2등급 남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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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남초 학과 VS 여초 학과

남자가 할 수 있는 일과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의 구

분은 없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남녀 비율이 다른 

학과는 꽤 있다. 2022학년 신입생 기준으로 서울시

립대 물리학-나노반도체학과는 여자 신입생이 없

었다. 연세대 수학과·고려대 물리학과·한양대 미래

자동차공학과도 여자 신입생이 적다. 남자 신입생

이 없는 학과는 인문 계열에 많다. 서울대 고고미술

사학과·서울대 서양사학과·서울대 중어중문학과·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개발학전공·중앙대 유아교육

과는 남자 신입생이 전혀 없었다. 서울대 아시아언

어문명학부·서울대 불어교육과·연세대 아동가족학

과·한국외대 체코슬로바키아어과 등은 남자 신입생

이 적다. 통계적으로 보면 남초 학과보다 여초 학과

가 훨씬 더 많다.  

수학 잘하는 남학생, 정시 강세

통합형 수능 수학에서 남학생들이 강세를 보인 

것은 인문 계열인 상경 계열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2년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의 상경 계열 입학생 

중 남학생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고려대 서강

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의 경영학과와 

경제학과 신입생 비율을 살펴보면, 통합형 수능 이

전과 비교해 남학생이 최대 1.4배 늘어났다. 2021

년과 2022년 학과별 남학생 비율을 비교하면 연세

대 경제학과는 55%에서 63%, 고려대 경제학과는 

65%에서 72%로 높아졌다.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의 남학생 비율이 73 %이니 공대 못지않게 남학생

이 많아진 것이다. 

전통적으로 여학생 비율이 높았던 경영학과는 성

비가 역전된 것이 눈에 띈다. 연세대 경영학과는 

49%→56%, 고려대 경영학과는 50%→57%, 성균

관대 경영학과는 42%→50%, 중앙대 경영학과는 

43%→59%로 남학생 비율이 높아졌다. 다만 서강대

와 서울대는 경제학과에서 남학생 비율이 높아졌지

만 경영학과는 여학생 비율이 더 높아졌다. 

2022학년 수능 수학에서 1등급 남학생이 많아져 자

연 계열 남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상경 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등 ‘문과 침공’의 여파가 드러난 것으로 분

석된다. 

서울대 합격자 중 여학생 감소 뚜렷  

서울대 2023학년 입시 결과를 보면 최근 10년 중 여

학생 합격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지난 3월 2일 서울

대는 수시 등록자와 정시 최초 합격자 중 여학생 비

율이 35.7%라고 발표했다. 매년 40% 안팎을 유지하

던 여학생 비율이 통합형 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 

입시부터 눈에 띄게 떨어졌다(표 3 ). 수학 1등급을 

받은 남학생이 6.1%로, 2.2%인 여학생보다 3배 많

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입시평가소장은 “2023학년은 서울대가 정시 인

원을 40%로 대폭 늘린 첫해다. 정시로 지원한 여학

생 중 수학에서 고득점을 받고 과탐Ⅱ를 선택한 경

우가 적었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표 2_ 통합형 수능 전후로 비교한 수학 1등급 남녀 비율 

통합형 수능 전 통합형 수능 후

2021학년
2022학년 2023학년

수학 가형 수학 나형 합계

남학생 76.0% 53.6% 61.1% 75.3% 74.0%

여학생 24.0% 46.4% 38.9% 24.7% 26.0%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표 3_ 2013~2023 서울대 남녀 수시·정시 합격자 비율 추이 

자료 서울대 입학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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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표 4_ 2023학년 수능 과학탐구 1등급 인원과 선택자 수 

과목 물리학Ⅰ 물리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화학Ⅰ 화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남녀 구분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1등급 인원 4,605 541 154 10 4,947 3,369 136 64 2,024 816 103 14 6,645 2,823 105 14

선택자 수 49,775 12,534 2,236 392 72,061 68,917 2,664 2,275 40,857 29,888 1,981 860 90,565 55,495 2,086 672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수학 1등급 여학생 급감

2023학년 수능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비 비율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과목은 수학이다. 수학에서 남학

생의 1등급 비율은 74% 여학생은 26%로 4분의 1 정

도에 불과하다. 통합형 수능 이전인 2021학년엔 수

능 수학 1등급 비율이 남학생 61.1%, 여학생 38.9%

였다. 통합형 수능 이후 남학생들이 수학에서 강세

를 보인다는 걸 알 수 있다(표 2). 전체적인 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표준점수 평균으로도 남학생 102.7

점, 여학생 97.1점으로 남학생이 더 높다. 국어는 1

등급을 받은 인원이 남학생 54.7%, 여학생 45.3%로 

성비 비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비상교육 이치우 입시평가소장은 “통합형 수능이 실

시된 2022학년과 2023학년 정시에서 국어·영어·

탐구 과목보다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남녀를 떠나서 수학이 약한 학생은 입시에서 불리한 

구조다. 정시 비중이 높은 지역의 남학교에서는 수

학과 과학에 더욱 집중해 입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PART 2

최근 대입에서 드러난

자연 계열 여학생의 특징

통합형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이 유

리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남녀 나눌 것 없이 

자연 계열을 선택하는 인원이 크게 늘었다. 수학과 

과학을 잘하는 여학생들 또한 매우 많지만, 수능에

서는 남녀 차이가 드러나는 과목들이 있다. 과학탐

구 8과목에서 1등급을 받는 인원은 남학생이 많으

며, 통합형 수능이 시행된 후 수학에서 1등급 남녀 

성비 비율이 전보다 크게 벌어졌다.

과학기술인들의 활약 덕분이다. 2016년부터 2018

년까지 정부 프라임 사업에 따라 대학은 사회 수요

를 반영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인문·예체능 계열

의 선발 인원을 줄이고 이공 계열 모집 정원을 늘

렸다. 더불어 여성 친화적 공학 교육이 이뤄지도

록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는 여성공학인재양성 사업

(WE-UP)도 비슷한 시기인 2016년부터 2019년까

지 시행됐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대한여성

과학기술인회(KWSE)·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

연합회(KOFWST)·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GISTeR)·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WiTeck) 등 현

직에서 일하는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꾸준히 노력해

온 것도 큰 몫을 차지한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

재단은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공학 분야 진학을 북

돋우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여학생 공학주간’ 을 

개최하고 있다.    

2022학년부터 시행된 통합형 
수능에서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의 구분이 없어진 수학은 
1~2등급의 남녀 비율 차이가 
벌어졌다. 국어 1~2등급은 
남학생이 10%가량 많았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